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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6. 19.(금) 16:00

여름철 더위 피하기 위한 물놀이, 
지정된 구역에서 구명조끼 꼭 착용해 주세요!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가평 용소폭포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 점검
-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9일(금) 경기

도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폭포’를 방문해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가평군은 서울에서 가깝고 이름난 물놀이 명소가 많아 지난해에만 48만

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한 여름철 인기 휴양지이다. 특히 ‘용소폭포’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하루 최대 3,500명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김광용 본부장은 가평군 관계자로부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폭포 주위를 돌며 안전관리 요원 근무 현황과 인명구조함, 

안전 표지판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확인했다. 

 이른 아침과 저녁 등 취약 시간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평군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동작감지 음성경보기’ 작동 상태도 꼼꼼히 점검했다. ‘동작

감지 음성경보기’는 센서가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

을 내보내 위험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용소폭포 입구에서 운영 중인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방문

해 대여용 구명조끼의 관리 실태를 살피고, 현장에서 피서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안전관리 요원들을 격려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더위를 피해 물놀

이를 즐기려는 피서객이 크게 늘고 있다”라며,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즐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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